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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성수 육성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노린다
-국립산림과학원, 속성수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협의회 개최-

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배재수)은 2월 28일(수), 국립산림과학원 산

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속성수 신품종 육성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

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속성수는 다른 수종에 비하여 생장이 빨라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고

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. 대표적으로 포플러, 버

드나무, 백합나무가 있다.

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, (사)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

이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속성수 신품종 육성 및 활용 방안과 수변지

등 유휴지를 대상으로 속성수 식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

의를 진행했다.

(사)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장경환 회장은 “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많은 연

구를 통해 바이오매스 및 환경스트레스 내성이 우수한 포플러 품종이 육

성되었다.”라고 말하며, “이러한 품종들간의 교배를 통해 여러 형질이 우

수한 포플러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.”라고 강조

했다.

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“속성수는 바이오매스 생

산 및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으로 매우

중요하다.”라며, “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협의를 통해 속성수 신품종 육성,

식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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